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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約>

1. 생계비 인상률 및 수준

● 수준

- 1인가구 기준 364,866원으로 동일한 방법의 1년전(337,671) 대비 8.1% 상승
- 4인가구 기준 1,422,019원으로 동일한 방법의 1년전(1,327,847)대비 7.1% 상승
● 중요점

- 기존의 생계비 산정방법 사용
- 1인가구 기준으로 할 경우 지난해의 표준생계비 수준 338,217원에 비하여는 7.9% 상승한 것임.
- 기존의 연구와 차이점
․계절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분기별 자료가 아닌 연평균 자료 이용

․최빈계층 구간을 교정하여 사용

․환산승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3개년 평균값을 사용
● 중요점에 대한 설명

1) 1인가구는 18세 단신근로자로 대표되므로 이를 반영함.
- 즉, 전체평균 소비액과 18∼24세 연령그룹의 비율은 0.8임. 따라서 0.8을 조정치로 사용함.
․최빈계층 소비지출, 18∼24세/전체연령 평균은 1996년에 0.806, 1995년에 0.802, 1994년에는 
0.793임.
- 산정대상이 되는 가구

● 표준생계비 산정방법, 자료 및 결과
- 자료 : 도시가계(통계청)
․1994. 4/4 ∼ 1995. 3/4를 1995년 자료로 사용
․1995. 4/4 ∼ 1996. 3/4를 1996년 자료로 사용
- 방법
․각 비목에 대하여 가구인원수별 희귀분석으로 1인가구 각 비목별 소비지출 비용 추정. 이때 
최빈값을 이용하여 조정된 비용이 비목별 종속변수임. 최빈계층에 대하여만 샘플로 취함. 
최빈값과 평균값 사이의 비율을 조정치로 사용

Y = a × n2 + b × n + e ;
n : 가구원수, e : 에러항
․식료품비는 국민영양권장량(1996년 기준)을 기준으로 『종합물가정보』와 『유통물가통계』, 
『물가자료』 등을 이용하여 산출 → 마켓․바스켓(market basket) 방식. 국민영양권장량을 통한 
1일 단신근로자(18세 기준) 식료품비 산정은 김초일 박사(식품위생연구원)께 의뢰하여 산출.
․비소비지출 항목은 소비지출(식료품 포함)을 기준으로 한 표준소득조견표를 이용하여 구함 → 
실제 비소비지출(1990년 노․사간 합의)
- 결과 : 다음 표와 같음.



<가구별 최임심 생계비의 소비지출>

<가구별 최임심 생계비의 비소비지출>

<가구원수별 생계비>



<전년대비 상승률>



2. 기타 중요사항

1) 가구는 2인부터 6인가구까지만 사용

- 1996년 한국노동연구원의 생계비관련 2차간담회에서 참석자들 전원이 동의하였음.
- 그 이유는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생계비관련 평균값들이 일관된 추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

2) 저축에 관한 사항

- 저축액은 표준생계비에 넣지 않았음. 이는 기존의 연구와 최심위에서의 그동안의 합의사항에 
따른 것임.
- 그러나 비소비지출(소득세, 주민세, 의료보험비, 국민연금, 고용보험비) 계산시에 표준근로소득 
추정시 저축률이 필요하므로, 저축률을 20%로 계산함.
- 기존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20%로 추정하여 계산해 왔음.
- 저축추진중앙회에서는 소득의 35%
- 도시가계상의 저축자료는 값이 너무 높음-소비지출계의 50% 이상 수준임(도시가계 회귀분석에 
의한 1인가구 추정값 20만원).

3) 외식비용

- 식품연구원 및 보사연, 보사부 등에서는 전체 식품비 중 40%가 외식으로 조사됨.
- 실제 연구에서는 최빈계층이므로 20%만 계상함. 이유는 통계청 도시가계자료 및 노총의 
연구에서도 실제 외식은 20% 정도임.
- 윤진호(노총 1996년 연구) : 35%(외식 20%, 가공식품 15%)
- 도시가계 : 42%(외식 24%, 기호 18%)



Ⅰ. 序論

1. 최저임금제와 영향률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최저임금 수준을 설정하여 이 이상의 임금을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법적 저임금근로자 보호제도이다.1)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제의 실시근거를 두었으나, 실제로 시행하게 된 것은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최저임금제의 목적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으며, 긍정적 효과로는 첫째,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의 완화, 소득분배의 개선에 기여하고, 둘째,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생산성 향상, 셋째, 
저임금에 기반을 둔 경쟁을 지양하고 경영 합리화를 기대하는 것이다. 적용대상은 <표 Ⅰ-2>에서 
보듯이 1988년 도입부터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에 적용되고 있으나 제조업에만 국한하였고 
1989년에는 건설업 및 광업이 추가되었으며 1990년부터는 전산업으로 확대되었다.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일 경우 근로자 고용형태별 구분은 없다. 즉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사업체의 임시․일용․파트타임 근로자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적용시기는 1993년까지는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적용하였으나 1994년부터는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고 9월 1일∼익년 
8월 31일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유는 매년 연초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상승률이 
노사간 임금교섭 기준으로 작용하게 되어 최저임금제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수혜대상을 <표 Ⅰ-2>에서 보면 1989년의 경우 수혜대상 영향률이 전체 근로자의 10.7% 수준으로 
정점을 이룬 적이 있으나 그후 계속 영향률이 줄어들어 1996년 9월 ∼ 1997년 8월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영향률은 2.4% 정도이다.
평균임금 수준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을 비교하면 <표 Ⅰ-1>에 나타난 바와 같이 0.3∼0.4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의 경우 비록 비정기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지만 그 목표수치는 
0.4∼0.5 수준임을 감안할 때 높은 수준은 아니다.2) 특히 최저생계비를 구성하는 음․식료품 
물가가 미국에 비하여 우리나라가 높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 자체는 상대적으로 
그리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표 Ⅰ-1> 임금수준과 최저임금 수준의 비교





<표 Ⅰ-2> 적용년도별 수혜근로자 및 영향률

주석1) 최저임금심의위원회(1996) 5쪽.

주석2) Ehrenberg and Smith(1994) p.80 참조.

 
 
 
2. 생계비의 의의

1986년 12월에 제정․공포된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수준을 정할 때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4조).
여기에서 생계비란 가계의 단위인 한 가구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정의되는데, 이는 생계비 파악방법에 크게 실태생계비와 이론생계비로 나눌 수 있다. 
실태생계비란 각 가구가 현실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실제로 조사한 것을 말하며, 이에 반하여 
이론생계비란 일정한 생활규모(모형)를 설정하여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이론적으로 산정한 
것이다.
또한 생계비는 정책 또는 사용목적에 따라 어떤 생활모형(수준)을 설정하는가에 의하여 금액이 
다르게 나타나기 마련인데, 생활모형으로서 표준적인 생활을 취하면 '표준생계비(Normal Level)', 
최저생활을 설정하여 산출하면 '최저생계비(Minimum of Health and Decency Level)'가 된다. 이 
외에도 생계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서 구제 또는 생활보호가 없이는 생계가 곤란한 수준인 

'피구휼비(Pauper Level)', 그 위의 수준으로 단순히 최저한의 생존에 필요한 수준에 머무는 
'최저생존비(Minimum of Subsistence Level)'가 있으며 가장 높은 수준으로서 건강하게 문화생활을 



유지하면서 여유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인 '유락생계비(Health and Decency Level)'등이 
있다.1) 결국 이러한 5가지 수준의 생계비는 그 측정방법에 따라 각각 다시 실태생계비와 
이론생계비로 나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신적으로 이러한 수준별 생계비는 실제보다는 
이론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를 이론생계비 범주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일반적이다.2)

우리나라에서 실태생계비로는 통계청의 「가계조사」(『도시가계연보』로 발행)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단신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근로자생계비조사」가 있다. 
이론생계비로는 한국노총이 임금교섭 기초자료로 산정해 온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참고자료로 산정해 온 '표준생계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부정기적으로 추계해 온 '최저생계비'가 대표적이며 그외 관련기관 또는 
개별 연구자들이 추계한 생계비가 모두 이에 해당한다.
이상의 논의를 그림으로 정리한 것이 [그림 Ⅰ-1]이다.

주석1) 한국노총에서는 임금인상요구 지침에서 이른바 생계비 규율로 유락생계비 = 
표준생계비×1.5, 최저생계비 = 표준생계비 × 0.8, 최저생존비 = 표준생계비 ×0.5로 정한 바 있다.

주석2) 본 내용은 그동안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매년 계속된 연구의 기존 분류에 따르고 있다.

 
 
 
3.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 산출 경과
이와 같이 생계비는 산정목적과 산정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표준생계비'가 산정되

[그림 Ⅰ-1] 생계비의 종류

어 최저임금 수준 결정의 참고자료로 이용되어 왔다.
초기의 '표준생계비'는 일본 인사원의 생계비 추정방법에 기초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후 노․사․정의 관련단체로부터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1988년에는 노․사, 학계 및 
관계기관의 전문가로 실무회의를 구성하여 표준생계비를 산정하였다(최저임금심의위원회 
사무국, 「근로자표준생계비 보고서」, 1988. 11.).
1989년까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생계비분과위원회는 최저임금 수준산정의 참고자료로 
이용되는 생계비로 표준생계비, 한국노총의(최저임금을 위한) 최저생계비 및 최심위사무국에서 
조사하는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표준생계비와 한국노총의 생계비가 같은 



이론생계비임에도 불구하고 수치상으로 큰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생계비 

전문위원회는 최심위 산하 연구위원회에 생계비 단일화 방안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위원회 위원 중 노․사․공익대표 각 1인으로 구성된 실무소위는 여러 번에 걸친 논의의 
결과 1990년 2월 생계비 추정방식은 현행 표준생계비 방식, 생계비 산정기관은 
한국노동연구원으로 하되, 생계비의 명칭은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최임심 생계비로 
칭함)'로 하고 생계비 산출과정에서 노․사가 수시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도록 한다는 
데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위원회 실무소위의 합의사항을 최심의 생계비 전문위원회도 
추인하였다. 이에 따라 1989년과 1990년에는 각각 다음 해의 최저임금 수준 산정을 위한 
표준생계비의 산정을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하여 연구를 진행시켰다(박영범․조우현, 
『표준생계비 산정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89.8, 박영범, 『1991년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 산정에 관한 연구』, 노동연구원, 1990.8., 강순희,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표준생계비』1995). 그러나 1992년도부터는 원시자료 이용상의 애로로 인하여 표준생계비의 
산출이 일시 중단되었다가 1995년부터 재개되었다.
참고로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연구되어 온 생계비를 [그림 Ⅰ-1]과 같은 방법으로 분류한다면 
표준생계비라 하기에는 거리가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최저임금심의를 위하여 참고자료로 
산정해 온 '표준생계비'는 실제 계산시 표준가구(최빈계층)를 대상으로 하지만 이 계층의 
소비지출액을 또다시 최빈값/평균값으로 조정하여 하향시킨 것이므로 '표준생계비'라 
명명하기에는 곤란하고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최임심 생계비)라 해야 그 내용상 타당하다. 
따라서 지난해(1996)부터 '표준'이라는 부분은 삭제시키고 본 연구의 제목을『1997년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 연구』(최임심 생계비 연구)로 하였다.
제Ⅱ장에서는 표준생계비 구조 및 산정개요를 정리하고 제Ⅲ장과 제Ⅳ장에서는 최빈값을 

이용하여 1997년 9월∼1998년 8월 적용 표준생계비의 추정결과를 정리하였다.
 



Ⅱ.最低賃金審議를 위한 生計費 構造 및 算定槪要

1.최저미금심의를 위한 생계비의 정의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는 최빈계층의 표준적인 생활을 영위하기에 필요한 정도의 생계비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표준적인 생활수준의 기준을 무엇으로 해야 할지에 대하여는 생계비 
산정목적과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국민생활의 생계비 실태조사를 통해 
가계지출의 표준이 된다고 판단되는 계층을 추출하여, 이 표준적인 근로자 세대의 평균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계비로 정의된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실무회의에서는 1988년 5∼7월간의 공동작업을 통하여 통계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감안하여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로서 최빈값 계층을 중심으로 한 생계비를 
제시한 바 있다. 즉 여기서는 가장 빈도수가 많은 계층이 '표준이 된다고 판단되는 계층'으로 
선정된 것으로서 이들의 생계비를 이용하여 산출된 것을 표준생계비로 정의하고 여기서 최빈값과 

평균값간의 조정치를 감안한 소비지출액을 '최임심을 위한 생계비'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국민생활실태(「가계조사」)를 통해 구한 가계지출 표준계층의 최저생계비로서 결국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의 근로자가구의 생계비를 대표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생계비의 분포는 [그림 Ⅱ-1]과 같이 왼쪽으로 치우친 모양을 나타낸다. 소득 및 
소비의 통계적 도수분포는 일반적으로 왼쪽으로 치우친 형태를 가지고 있어 이를 로그를 취하면 

정규분포의 형태로 변환시킬 수 있다. 통계적 용어로 이를 로그노말 분포(Lognormal 
Distribution)라 한다. 이러한 분포에서는 최빈값이 중요한 분석통계로 등장한다. 산출평균치나 
중위값은 고액 또는 저액지출자인 극단의 영향을 받는데 비해 최빈값은 안정적이어서 주어진 

계층분포의 대표성도 높고 일반상식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빈값이 평균값보다 낮게 나타나므로 최빈계층에 대한 최저임금연구에서는 최빈값 주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분석시에 최빈값을 평균값으로 나눈 값인 조정치를 각각의 

소비지출액에 곱하여 이를 최저임금계층 소비지출액으로 가정하여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 표준생계비 계산을 위하여 주로 사용하는 자료는 통계청의 도시가계자료인데, 
1995년의 소비지출액을 최고치와 최저치를 1000분위하여 누적도수분포표를 구한 결과를 보면 
극단적인 로그노말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1)

[그림 Ⅱ-1]소비지출액의 누적도수 분포도



주석 1)소비지출에 대한 1,000분위 누적도수표를 부록에서 참조.
 
 
 
2.최저임금심의를 위한 표준생계비를 구조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이하 최임심 생계비라 함)는 크게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로 
분류되며 소비지출은 다시 식료품비와 비식료품비로 분류된다.
각 생계비 구성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Ⅱ-1>에 수록되어 있는데, 표준생계비 산정은 
①식료품 ②주거 ③광열․수도 ④가구․집기 ⑤피복․신발 ⑥보건․의료 ⑦교육․교양 

⑧교통․통신 ⑨기타 소비지출 및 ⑩비소비지출의 10개를 기본단위로 한다.
그런데 가구 구성의 유형에 따라 소비지출의 형태에 차이가 나고 이에 따라 생계비 수준도 변하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표준적인 가구 선정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부부와 자녀만으로 구성으로 있고 
그들 중 1인만이 취업하고 있는 가구를 표준가구로 하고 이를 대상으로 하여 가구원수별로 
생계비를 산정한다.

<표 Ⅱ-1>최임심 표준생계비의 구조



<그림 Ⅱ-2>표준생계비와 가구 구성

 주석6) -최저임금심의위원회,『근로자표준생계비』, 1987.9.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가구인원에 
대응하는 가구주의 연령을 계산하고 있다.

- 1인가구의 연령은 18세로 가정. 1인가구의 평균 연령으로 18세와 28.2의 중간치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앞에서 구한 1인가구의 생계비는 독신가구의 형성과 동시에 필요한 생계비로 보기 
때문이다.
- 여기서 표준가구를 부부와 자녀만으로 구성된 가구, 더욱이 자녀가 취업하지 않는 가구를 
한정하였으므로 第1子가 고교를 졸업하고 취직하게 되면 5인표준가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이 계산하였다.

 

 
3.최임심 생계비 산정개요

이러한 표준생계비의 산정은 식료품비는 일정한 영양섭취열량(칼로리)을 기초로 
'마켓․바스켓'을 작성하여1) 구하고 비식료품비는 도시가계조사상의 실태생계비(가구조사)의 
최빈값을 활용, 회귀분석 및 환산승수(multiple) 방식에 의하여 구한다.

1)소비지출 중 식료품비를 제외한 각 비목에 대하여 가구인원수별 회귀분석으로 1인가구 각 
비목별 소비지출 비용 추정. 이때 최빈값을 이용하여 조정된 비용이 비목별 종속변수임. 
최빈계층에 대하여만 샘플로 취함.



자료는 도시가계(통계청)
1994.4/4 ∼1995.3/4를 1995년 자료로 사용
1995.4/4 ∼1996.3/4를 1996년 자료로 사용
2)식료품비는 국민영양권장량(1997년 기준)을 기준으로 『유통물가통계』와 
『종합물가정보』등 민간물가자료를 이용하여 산출→마켓․바스켓 방식

3)비소비지출 항목은 법령상 실부담액으로 산정된다.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한 
표준소득조견표를 이용하여 구함→실제 비소비지출(1990년 노․사간 합의)

소비지출 중 식료품비를 제외한 각 비목계산방법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한다면 다음과 같다.
1)각 비목별 2∼6인가구 최빈값을 구한다.
2)각 비목별 회귀방정식 Yi=ain2+bin+ei을 이용하여 각 비목별 1인취업 2∼5인가족 및 1인가구 
소비액을 추정한다(대상 2∼6인가구, 최빈값 계층).
3)각 비목별 추정된 값을 각 비목별 1인취업 4인가구 평균 소비액으로 나눈 값이 
환산승수(multiplier)이다. 이때 분자는 각 비목별 최빈값, 분모는 4인가족 평균 소비액.
4)비식료품비는 환산승수에 '4인가구 비식료 비목별 평균 소비액 환산치'를 곱하는 방식으로 
1∼5인 가족의 비식료품비 계산.

이때, '4인가구 비식료 비목별 평균 소비액 환산치'(Yr)란 '전체가구 평균소비액'(Ya)을 기준으로 
회귀방정식상의 X=4일 때의 Y값(Y4)과 X=평균 가구원수일 때의 Y값(Yn)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즉, Yr= Ya × (Y4 / Yn)
식료품비 산정의 구체적 방법은 다음과 같다.
1)국민영양권장량(1인당 2,600㎉)을 이용한 18세 성인남자의 1일 식단구성은 식품위생연구원 
김초일 박사가 만든 자료에 기초함.
구체적으로는 18세 성인남자가 중등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열량은 2,600㎉인데, 1994년 
국민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식사의 17%가 가정식이 아니므로 그 83%만을 충당하면 된다는 
가정 아래 

보건사회부의「국민영양조사」,농촌경제연구원의「식품수급표」그리고「식품생산통계」를 
이용하여 2,158㎉를 위한 식품구성을 작성한다. 한편 식료품비 가운데 기호식품 및 외식비는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식료품비에 대한 비중 20%를 적용하여 환산한다.
2)실제로 계산되는 식료품비는 83%이므로 20%의 외식비를 추가함에 따라 80%로 다시 환산하여 
계산한다.
3)이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청『종합물가정보』,『유통물가통계』,『물가자료』등의 
민간물가자료를 활용하여 1인가구 1일 식료품비를 계산한 후 월간비용을 30.4일을 곱해서 계산해 
냄.
4)1인가구 월식료품비를 도시가계조사에서 구한 환산승수에 곱하는 방식으로 2∼5인가족의 
식료품비를 계산해 냄.
이상에서 설명한 최임심 표준생계비 산정방법은 [그림 Ⅱ-3]에 요약되어 있다.



[그림 Ⅱ-3]최임식 표준생계비 산정방법

주석 1)마켓․바스켓(market basket)이란 어떤 일정한 생활수준을 영위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소비재 및 서비스가 필요한가를 물량으로 나타낸 것이다.

 
 
 
 
 
 
 
 
 
 



Ⅲ.生計費 算定過程

1.소비지출

소비지출관련 표준생계비 비목은 식료품비와 비식료품비로 나누어지는데 식료품비는 

'마켓․바스켓'방식에 의한 1인가구의 식료품비가, 비식료품관련 각 비목(주거비 등 8개 비목)은 
회귀방정식 추정에 의한 4인가구의 비식료품관련 비목의 값이 기초자료로 이용된다. 이와 같이 
1인가구 식료품비, 4인가구 비식료품비관련 각 비목의 값을 기초로 각 비목별 가구간 상관관계를 
규정하는 환산승수를 이용하여 각 가구별 최임심 생계비 구성 비목값이 산정된다.
우선 환산승수를 계산하고 다음으로 1인가구 식료품비, 4인가구 비식료품관련 비목별 환산치를 
산정한 후 최종적으로 가구별 소비지출액을 계산하기로 하자.

가.환산승수

1)환산승수의 정의
생계비는 일반적으로 생활수준, 생활환경, 가구원수 등에 따라 변화하는데 이 가운데 가구원수의 
차에서 기인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즉 가구원수간 생계비의 상관관계로서 계산되는 것이 
이른바 생계비 환산승수(multiplier)이다.
환산승수는 각 가구의 비목별로 추정되는데 비목 i의 환산승수는

로 정의된다.
이러한 환산승수를 추정하기 위한 자료로는 도시가계조사의 연간 원자료를 사용한다.1)

2)4인가구 비목별 평균 지출액 산정
1997년도의 최임심 생계비를 산정하기 위하여는 우선 1996년도(1995년 4/4∼1996년 3/4)2) 
도시가계조사를 이용하여 4인가구의 비목별 평균지출액이 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때 
소비자지출의 구성비목 중 주거비의 평가에 문제가 있는데, 즉 통계청이 발표하는 
도시가계조사상에 나타나는 주거비는 순수히 현금의 지출과 관계가 되는 월세와 그외의 주택수리 

비용등만을 포함하고 있어 기회비용 개념인 전세평가액과 자가평가액을 제외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생계비의 개념과 관련해 생각할 때 전세평가액과 자가평가액을 주거비에 

포함시키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보아 이후로는 두 개의 범주를 모두 계산한 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적용하기로 한다.3)

이와 같이 4인가구를 포함한 2∼9인가구의 비목별 평균 지출액의 계산결과는 <표 Ⅲ-1>에 나타나 
있다.

3)가구․비목별 최빈값 추정치
다음으로 환산승수의 분자에 해당하는 각 가구의 비목별 최빈값을 추정하기로 하자. 이는 
3단계의 과정을 거쳐 산정된다.
가)제1단계: 각 가구별 최빈값 계층의 설정
각 가구별 최빈값 계층을 설정하기 위하여는 1996년 도시가계조사 자료의 연평균을 사용하여 
우선 각 가구별 log를 붙인 소비지출 총액의 평균
<표 Ⅲ-1>1인취업 근로자가구(표준가구)의 가구별 평균치



(u)과 분산(σ2)을 계산하여 최빈값(m)을 구한다.4)

최빈값(mode) 산정



여기에서 최빈값 계층의 구간을  로 설정되는데 σ2
가 소비지출 총액의 분산이므로 

σ는 소비지출 총액의 표준편차이다.5)

그런데 여기에서 구한 소비지출 총액의 최빈값(m)과 최빈값 계층의 소비지출 총액의 

평균값 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각 가구별 조정계수가 필요한 바, 조정계수는

여기에서  계층의 소비지출 총액의 평균값으로 정의된다.
최빈값 계층의 가구․비목별값에 해당가구 조정계수를 곱한 값이 다음 단계 회귀방정식 추정에 

사용되는 자료이다. [그림 Ⅱ-2]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최빈값 계층 가구의 소비지출 총액 및 각 
비목금액은 표준가구 전체의 경우보다 낮아지게 된다. <표Ⅲ-2>는 표준가구 전체와 최빈값 계층 
가구의 소비지출 총액을 각 가구별로 비교하고 있다.



[그림 Ⅲ-2]표준가구 대 최빈값 계층 평균 소비지출액 비교

나)제2단계: 회귀방정식 추정
그런데 여기에서 기초자료로 사용하는 도시가계조사 자료는 1인가구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추정하기 위하여 전단계에서 구한 2∼6인 최빈값 계층 자료를 이용하여 각 
비목별로 회귀방정식을 추정해 가구․비목별 최빈값 추정치를 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설정된 회귀방정식은 가구원수를 독립변수로

Y= ain2 + bin + ei(ai〈0, bi〉0로 기대됨) (식 4)
여기에서 Y=비목별 지출액 n=가구원수 i=해당비목 e=오차항
로 정의된다.6)

각 비목별 회귀방정식 추정결과의 계수 추정치가 <표 Ⅲ-3>에 수록되어 있다.7)

<표 Ⅲ-3>회귀방정식의 추정계수

다)제3단계: 가구․비목별 최빈값 추정치 산정
전 단계에서 구한 비목별 회귀방정식을 사용하여 환산승수의 분자에 해당하는 가구․비목별 

최빈값 추정치를 구한 결과가 다음 <표 Ⅲ-4>에 나타나 있다.



4)환산승수의 산출

앞에서 환산승수는

으로 정의하였다. 그런데 분모에 해당하는 값은 <표 Ⅲ-1>에 계산되어 있으며, 분자에 해당되는 
값은 <표 Ⅲ-4>에 계산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환상승수를 계산할 수 있다.
즉 예를 들어 설명하면, 2인가구 식료품비 환상승수는 2인가구 식료품비 최빈값 추정치 
189,436원을 4인가구 식료품비 평균 지출액 391,903원으로 나눈 0.48이 된다.
이와 같이 환상승수 정의에 따라 구한 각 가구․비목별 환산승수의 값은 <표 Ⅲ-5>에 나타나 있다.

<표 Ⅲ-4>가구․비목별 최빈값 추정치

<표 Ⅲ-5>가구․비목별 환상승수



같은 방법으로 1994년 기준 및 1995년 기준 환상승수를 구할 수 있다. 각년도의 환상승수가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계산에 적용하는 환상승수는 최근 3개년의 환산승수를 평균하여 
적용하기로 한다. 그 결과는 <표 Ⅲ-6>과 같다.

<표 Ⅲ-6>적용환산승수(1994년∼96년도 3개년 평균치)

나. 1인가구 식료품비8)

1) 기본방향

식료품비는 개인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동력의 재생산에 필요한 충분한 영양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식료품비로 구매할 수 있는 식품의 종류는 국민의 식생활 소비형태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한다. 또한 식료품비의 산정은 소비자가격을 원칙으로 하며, 식료품비의 기본은 예전과 같이 
중등활동에 종사하는 18세 성인남자 근로자(표준생계비의 기본단위가 18세 단신근로자임)로 
하였고, 식료품비 산정을 위한 기본 영양소는 에너지를 이용하였다.

2) 식료품비의 산출방법

[그림 Ⅲ-1]은 식료품비 산정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크게 네 단계로 나누어진다.

가) 제1단계
우선 한국인 영양권장량을 기준으로 18세 남자가 중등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열량 2,600kcal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1994년 국민영양조사에 의하면 총식사 중 17% 이상이 가정식이 아닌 
식사를 하고 있으므로 권장량의 83%인 2,158kcal를 중심으로 한다. 영양권장량의 개념은 97% 
이상의 대상을 만족시키는 에너지량이므로 예전과 같이 따로 여유분을 둘 필요는 없다(표 Ⅲ-7 
참조).

나) 제2단계
2,158kcal를 구성하기 위한 식품종류는 한국영양학회에서 2,600kcal를 기준으로 한 권장량 
권장모형을 식품군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표 Ⅲ-8 참조).



[그림 Ⅲ-1] 식료품비 산정방법

<표 Ⅲ-7> 국민영양보고서에 의한 총섭취 끼니수 중의 외식빈도 및 비율



<표 Ⅲ-8> 식품군별 1인 1일 권장․공급 및 섭취량 비교

국민영양조사, 식품수급표, 대도시 지역 성인의 식이섭취량 조사 및 중소도시 지역 성인 남녀의 
식이섭취량 조사 등을 기초로 하여 식품의 종류와 양을 결정하였다. 그 구체적인 결정방법은
- 각 식품의 선택은 식품수급표에서 가장 공급이 많은 것을 선택하였으며,
- 국민영양 조사의 경우 섭취량은 기본으로 하였으나, 매년 11월에 조사되어 일부 섭취량의 경우 
그 총섭취량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므로 식품수급표의 종류와 양 등을 반영하였다.
- 식품수급량이나 섭취량이 적더라도 식품류의 양을 중심으로 한 것이므로 식품류의 양을 
중심으로 비율을 결정하였고,
- 건강의 측면에서 권장되는 식품은 수급량의 비율보다 초과되게 설정하였다. 또한
- 식품수급표의 경우 가공식품의 전혀 반영되지 않으므로 가공식품의 양을 생산통계 등을 
참조하여 수록하였다.
- 식품수급표의 총제공열량은 3년 평균으로 2,911kcal이다. 따라서 2,158kcal는 74.1%에 
해당되므로 식품수급량을 74% 정도의 양을 공급하는 것으로 감안하였다(표 Ⅲ-9 참조).
- 국민영양조사의 경우 총섭취열량의 3년 평균이 1,831kcal이므로 이의 117.9%에 해당되는 
2,158kcal를 공급하기 위해 섭취량을 참조하였다.
- 성인의 식사구성 예의 경우, 2,500kcal의 권장모형이므로 권장식품의 양을 13% 정도 감소하여 
참조하였으며, 실제 소비형태와 식사구성 예를 비교․검토하여 식품의 양을 결정하였다.
- 각 식품의 양은 소비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으면 5g단위로 작성하였다.



<표 Ⅲ-9> 국민 1인당 에너지 공급량과 섭취량

다) 제3단계

각 식품의 양이 결정된 후 식품성분표의 영양가에 의거하여 영양소별 영양가를 계산한 다음 

영양소가 영양권장량에 충분한가를 확인한 후 각 식품의 양을 위의 원칙에 의해 조정하였다.
영양가를 계산한 후 식품분석표에 있는 폐기율을 계산하여 실제 필요한 식품의 총중량, 즉 
구입량을 계산하였다.

라) 제4단계

총중량의 가격은 민간자료를 사용하였다. 물가정보사의 『종합물가정보』, 
한국응용통계연구소의 『유통물가통계』와 한국물가협의회(물가자료)를 참조하였다.
1991년 이후 『도시가계조사』에서 18세 연령층이 속하는 24세 미만의 외식비 및 기호식품비의 
비중을 고려하여 이렇게 계산된 순식품비는 총식품비의 80%로 하며, 나머지 20%는 외식비와 
기호식품비로 계산하였다.9)

다. 4인가구 비식료품관련 비목별 환산치
비식료품관련 비목별 4인가구 환산치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첫째, 각 비목별 전표본가구의 평균치(= A)와 평균 가구원수를 구한다.
둘째, 1996년 도시가계조사 기준 1인만이 취업한 근로자가구를 표본으로 비식료품관련 비목별로 
다음과 같은 회귀방정식이 추정된다.

여기에서 Y=비목값



<표 Ⅲ-10> 순식료품비를 위한 식료품 명세(1인 18세 근로자, 1일)





　

n=가구원수
i=해당비목
비목별 (식 5)의 추정결과는 <표 Ⅲ-11>에 수록되어 있다.

셋째, <표 Ⅲ-11>의 추정계수를 이용하여 가구원수(=X)가 4인인 경우의 비목값(=Ya)과 평균 
가구원수인 경우의 비목값(=Yb)을 구하여 B=Ya÷Yb를 정의한다. 이렇게 하면 각 비목별로 A×B, 
즉 전표본가구 평균치에 B를 곱한 값이 4인 환산치로 정의된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친 



비식료품비관련 4인 환산치가 <표 Ⅲ-12>에 수록되어 있다.

<표 Ⅲ-11> 회귀방정식의 추정계수10)

<표 Ⅲ-12> 비식료품관련 비목별 4인 환산치

라. 가구별 소비지출

이제 소비지출액을 가구별로 산출하기로 한다. 그런데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주거비에 
전세평가액과 자가평가액을 포함시키는 것이 통계적 설명력도 높고 현실에도 적합하기에 이를 

기준으로 한 것만 산출하여 제시할 것이다. 따라서 소비지출액에 근거하여 산출되는 
비소비지출액 역시 같은 기준에 의한 것임을 밝혀둔다.

1) 식료품비
앞에서 구한 1인가구 식료품비를 토대로 하여 j가구 식료품비는

에서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1인가구 식료품비는 2,600kcal의 80%를 환산한 가격을 의미하며 
30.4는 한달 평균일수(365/12), 10/8은 외식비의 비중을 20%를 고려하기 위한 수치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한 각 가구별 식료품비가 <표 Ⅲ-13>의 식료품비값이다.



<표 Ⅲ-13> 가구별 최임심 표준생계비의 소비지출

2) 비식료품비

비식료품관련 i비목․j가구의 값은 4인가구 환산치에 i비목․j가구 적용 환산승수를 곱한 값으로 
정의된다. <표 Ⅲ-13>에 비식료품관련 가구․비목별 값이 수록되어 있다.

주석 1)노총․경총․관계학자를 포함한 1차 간담회에서 연간자료 사용을 제안하였다(1995년 
12월).

주석 2)이용가능한 최근자료가 1996년 3/4분기까지이다.

주석 3)전세평가액과 자가평가액을 제외할 경우 월세를 사는 가구의 주거비가 전세 또는 자가일 
경우보다 더 높게 나타날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주거비가 과소평가되는 문제점이 있다.

주석 4)이는 최빈값을 측정하기 위하여 소비지출의 분포가 log 정규분포 형태를 지닌다는 가정을 
하였기 때문이다.

주석 5)이러한 최빈값 계층 구간이 소득계층별 소비지출 형태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는 대체로 1,000가구 이상을 표본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993년의 경우 이러한 최빈값 계층은 2인가구 205가구, 3인가구 385가구, 4인가구 
538가구, 5인가구 142가구로 총 1,270가구이다.

주석 6)회귀방정식을 Y=an+b+e라는 1차식에 의해 추정할 수도 있으나 가구원수가 0이면 
소비지출도 0이 되어야 하고, 또한 가구원수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지출액은 증가하나 그 
증가속도는 체감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2차식을 설정하였으며, 실제 1차식으로 추정해 본 결과 
소비지출액이 負(―)의 부호를 갖는 경우가 나타났고 R2도 상당히 낮았다. 한편 상수항을 넣은 
경우 그렇지 않은 때보다 R2

값이 낮아 상수항을 넣지 않았다.

주석 7)가구는 2인부터 6인가구까지만 사용. 7인 이상 가구의 소비지출 각 비목별 평균값이 
들쭉날쭉하여 회귀분석시 계수값이 실제치와 다르게 될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렇게 



결정되었다(표 Ⅲ-1 참조).

주석 8) 1인가구 식료품비의 열량 및 식품구성은 한국식품위생연구원의 김초일 박사가 
산정하였다.

주석 9) 식품연구원 및 보사연, 보사부 등에서는 전체 식품비 중 40%가 외식으로 조사되었다. 
외식비용 40%로 하면 식품비가 너무 높다. 실제 연구에서는 최빈계층이므로 20%만 계상하였다.

주석 10) <표 Ⅲ-3>과 같은 것인데, 편의상 다시 수록했다.
 
 
 
2. 비소비지출1)

비소비지출은 조세와 사회보장분담금 및 기타 비소비지출로 구성된다. 비소비지출 금액은 1988년 
생계비전문위원회에서 법령상 실부담액으로 산출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기에 예전과 같이 이에 

따랐다.

가. 조 세

1990년 12월 31일부로 방위세가 폐지되었으므로 조세는 소득세, 주민세로만 구성된다.

1) 소득세
소득세는 이전과 같이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직접적인 근로소득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소비지출총액을 평균 저축률을 적용하여 이를 

산정하였다.2)

<표 Ⅲ-14> 1996년 소득세 세율

2) 주민세
소득세와 동일규정에 의해 소득세에 7.5%를 곱한 금액이다.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해 계산된 가구별 조세액이 <표 Ⅲ-15>에 수록되어 있다.



<표 Ⅲ-15> 가구별 표준생계비의 조세액 및 사회보장분담금

나. 사회보장분담금

사회보장분담금은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그리고 고용보험으로 구성된다.

1) 의료보험

의료보험료는 해당 표준보수월액(추정근로소득×0.85)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계산한 의료보험 
등급표에서 구하였다.
해당 표준보수월액×보험료율×본인부담비율 ‥‥‥‥‥‥‥‥(식 7)
로 계산된다. 해당 표준보수월액은 <표 Ⅲ-16>에 수록되어 있다. 직장피보험자의 부담액은 
의료보험법 제51조에 따라 보험액의 50%를 개인별 부담으로 하였다. 보험료율은 조합 정관에 
따라 지역․지구별로 달라지는데 본고는 1996년 12월말 현재 전국직장의료보험조합 평균 
보험료율 3.04%를 기준으로 하였다.

2)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제3조 및 동법 제4조에 따라 해당 표준보수월액의 1,000분의 20을 사용자와 본인이 
각각 부담하므로 국민연금 부담액은

해당 표준보수월액 × 20/1000 ‥‥‥‥‥‥‥‥‥‥‥(식 8)
로 정의된다.

3) 고용보험

임금총액(추정근로소득)×3/1000 ‥‥‥‥‥‥‥‥‥‥‥(식 9)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해 계산된 가구별 사회보장분담금이 <표 Ⅲ-15>에 수록되어 있다.



<표 Ⅲ-16> 표준보수월액 조견표

다. 기타 비소비지출

19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면서 기타 비소비(오물세)는 쓰레기봉투 가격에 
포함되게 되었다. 환경부 폐기물자원국 폐기물정책과에서는 가정집 1인당 평균 쓰레기량을 
1.5리터로 보고 있다. 이러한 결론이 나온 이유는 환경청에서 하루 총쓰레기량을 평균적으로 
0.4kg으로 잡고 이를 무게/부피의 값인 0.27로 나눌 때 1.5리터가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1.5리터를 각 가구인수와 이와 상응하는 쓰레기봉투 값을 곱할 때 각 가구당 오물세를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Ⅲ-17> 오물세

라. 가구별 비소비지출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해 법령상 실제 부담액으로 산정된 가구별 비소비지출액이 <표 Ⅲ-18>에 
나타나 있다. 최저임금 수준 산정의 기준이 되는 1인가구의 경우 비소비지출 총액은 
18,057원이다.

<표 Ⅲ-18> 가구별 표준생계비의 비소비지출

주석 1) 저축에 관한 사항
․저축액은 표준생계비에 넣지 않았다. 이는 기존의 연구와 최심위에서의 그동안의 합의사항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비소비지출(소득세, 주민세, 의료보험비, 국민연금, 고용보험비) 계산시에 표준근로소득 
추정시 저축률이 필요하므로 저축률을 20%로 계산하였다.
․기존 노동연구원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20%로 추정하여 계산해 왔다.
․저축추진중앙회에서는 소득의 35%이다.
․도시가계상의 저축자료는 값이 너무 높다-소비지출계의 50%이상 



수준이다(도시가계회귀분석에 의한 1인가구 추정값 20만원).
주석 2) 저축추진중앙위원회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평균 저축률은 1993년 34.9%, 1994년 
35%(잠정)로 나타나 표준생계비 산출대상이 되는 최빈값 계층, 특히 18세 단신근로자 가구의 경우 
저축률은 이보다 낮을 것이기에 20%로 가정하여 환산하였다.

 
 
 
 

 
 
 
 
 

 
 



 
 
Ⅳ. 最近賃金審議를 위한 生計費

1. 본 연구에서의 개선점

본 연구는 작년도 같은 연구(정인수, 1995 참조)에서 사용한 방법을 주로 원용하여 사용하였으나 
새로이 개선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자료를 사용함에 있어 기존의 연구는 분기별 자료(2/4분기)를 주로 이용하였으나 본 
연구는 계절적인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연평균자료를 이용하였다.
둘째, 최빈계층의 계산시 분산의 자유도를 고려함으로써 노사합의에 따른 정확한 최빈계층 
구간을 사용하였다.
셋째, 환산승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3개년 평균치를 사용하였다.
 

2. 1인가구 18세에 대한 연령조정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1987년 9월에 발간한 자료에 의하면 산정대상이 되는 표준가구는 
다음과 같다고 명시되고 있다(그림 Ⅳ-1 참조). 이는

[그림 Ⅳ-1] 산정대상이 되는 가구

<표 Ⅳ-1> 가구원수별 평균 연령

최심위가 발족한 1987년의 초창기 내용으로 노․사 모두 동의하고 있는 듯하다. 가구원수별 평균 
연령도 2인 이상은 28.8∼40.7세로 되어 있으나 1인가구는 18세로 정해져 있다(표 Ⅳ-1 참조).
1인가구는 18세 단신근로자로 대표되므로 1인가구는 여타 2인 이상 가구와는 연령과 혼인 
여부에서 특별히 차이가 나는 만큼 '최임심 생계비' 계산시 연령 및 단신이라는 요소를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의 방법을 다시 생각하여 볼 때, 1인가구에 대한 도시가계조사자료가 원래 통계조사되지 



않음으로써 2인 이상 가구에 대한 소비지출액을 가구원수를 대상(독립변수)으로 회귀분석하여 
1인가구에 대한 추정값을 계산해 내는 관계상 추정된 1인가구 생계비에는 2인 이상 가구의 특성 - 
혼인, 연령 -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고 유추된다. 그럴 경우 2인 이상 가구의 평균 연령이 그대로 
1인가구에도 반영되고, 2인 이상 가구에서 대부분 혼인한 가구이므로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1인가구 생계비가 계산되어 나온다. 이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1인가구 18세 단신근로자 가구의 
생계비와는 차이가 생기게 된다는 것은 쉽게 생각되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조정한 
값을 만들어야만 목표에 부합한 값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어떠한 방법을 쓸 것인가가 연구 및 논란의 대상이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회귀분석시 가구원수만을 독립변수로서 사용하지 말고 연령 및 혼인 여부도 더미(dummy)변수로 
추가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는 자료상의 한계로 이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였다. 즉 연령의 구분은 통계청 자료에 있으나 결혼 유무에 대한 변수는 통계청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번의 연구에서 연령조정만 한다면 실제적으로 결혼연령이 25세 이상인 현실을 함께 
조정하게 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전체평균 소비액을 단신 연령그룹인 18∼24세 연령그룹의 
소비액과 비교하여 조정하는 방법에 착안, 조정하였다. 연령조정의 계산과정은 다음과 같다.
- 전체평균 소비액과 18∼24세 연령그룹의 비율은 0.8임. 따라서 0.8을 조정치로 사용함.
․최빈계층 소비지출, 18∼24세/전체연령 평균은 1994∼96년 3개년 평균한 값이 정확히 0.8이 
나온다.
 

3.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

우선 1996년도의 경우 <표 Ⅲ-13>의 소비지출과 <표 Ⅲ-18>의 비소비지출을 합한 가구별 
생계비가 <표 Ⅳ-2>에 수록되어 있다. 이 표에서 1인가구에 대한 최임심 생계비값이 두 가지로 
제시되어 있다. 이 표의 첫 번째 세로줄에 나오는 1인가구 생계비는 연령조정을 안한 수치이며 두 
번째 세로줄에 나오는 1인가구 생계비는 연령조정을 한 값이다.
본 연구에서는 1인가구 생계비를 두 번째 세로줄에 나타나는 연령조정을 한 값으로 제시한다. 
따라서 최임심을 위한 본 연구원의 공식적 1인가구생계비 액수는 36만4천8백66원이 된다. 이는 
전년도에 제시한 33만8천2백17원보다는 7.9% 상승한 값이며, 본 연구에서 작년도 방법을 
수정․보완하여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1995년 자료에 의한 1년전 대비로는 8.1% 상승한 값이다.
1인가구 생계비에 식료품의 경우에도 연령조정을 하는데 대하여 한국노총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식료품은 연령조정을 안한 경우의 값보다 식료품을 연령조정한 것을 
택하는 이유는 전체소비에서 연령조정(0.8)값만 알 수 있으므로 식료품에는 조정하지 않을 경우 
과대계산될 우려가 있고, 현실적으로 볼 때 18세 단신근로자가 식비가 많이 든다면 다른 비목에서 
소비를 더 줄이게 될 것이라는 논리에서 그렇게 하였다. 이 연령조정값에 대한 논쟁은 기존의 
연구방법이 계속되는 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한국노동연구원의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가 이론생계비이기 때문에 실태생계비로 전환되지 않는 한 이론에 대한 반대이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18세 단신근로자의 식료품비에 대한 실태조사가 논쟁을 종결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 생각된다.



<표 Ⅳ-2> 가구원수별 생계비

<표 Ⅳ-3> 전년대비 상승률

 
4. 생계비 추정에 대한 과제

본장에서는 연구과정에서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앞으로의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해소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계비의 연령그룹별 조정의 문제이다. 이 점에 대하여는 전장에 의견이 제시되어 있다.



둘째, 외식비의 경우 식료품비 중 몇 %를 외식비로 하여야 할 것인가하는 점인데 본 연구에서는 
20%로 하였다. 이 점도 실태조사를 통한 정확한 수치나 노사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셋째, 저축을 생계비에 반영시켜야 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이 
점에 대해서도 노사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먼저 최저생계비에 저축을 넣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합리적인 결정인가 하는 점과 다음으로 만약 포함시킨다면 몇 % 정도가 
소비지출 중 저축액인가 그리고 어떤 자료를 사용해야 하는가의 점에서 그렇다.

 
<參考資料>
참고1 소비지출에 대한 누적분포

<참고표 1> 소비지출에 대한 누적분포표1)(1,000분위)









참고2 1995년 최임심 생계비 산정

<참고표 2-1> 1인취업 근로자가구(표준가구)의 가구별 평균치



<참고표 2-2> 표준가구 대 최빈값계층 평균 소비지출액 비교



<참고표 2-3> 회귀방정식의 추정계수

<참고표 2-4> 가구․비목별 최빈값 추정치



<참고표 2-5> 가구․비목별 환산승수

<참고표 2-6> 비식료품관련 비목별 4인 환산치



<참고표 2-7> 가구별 최임심표준생계비의 소비지출

<참고표 2-8> 가구별 최임심 생계비의 조세액 및 사회보장분담금



<참고표 2-9> 가구별 최임심 생계비의 비소비지출

<참고표 2-10> 가구별 최임심 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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